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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요?멧돼지는요?

굴 안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소리 소녀

오루의눈이커졌어요.

너 또할머니귀찮게하고있지! 할머니주무셔

야되니까빨리자!

오루뒤에서호두를깨던엄마가소리를질렀어요.

투다닥투다닥호랑이발소리가빨라졌어. 바람

에흔들리던나뭇잎조차도소리를낼수없었지.부

엉이도우는소리를멈추었어. 호랑이가지나간자

리에는나무들이새까맣게말라죽었단다.

할머니피곤하시단말야. 무서운이야기는내일

들으면되잖니.

엄마가끼어들었어요.

아이참,엄마도.매일매일듣고싶단말이에요!

할머니빨리이야기해주세요.빨리요.

오루가할머니의곁에바짝붙어앉아무릎을붙

잡고졸랐어요.

호호호, 그래. 얼마 안가멧돼지앞으로호랑이

의시커먼그림자가훅나타났어.

할머니가송곳니를드러내며숨겨진발톱을내밀

었어요. 그리고는 호랑이가 멧돼지를 보는 것처럼

호두를노려보더니입을쩍벌렸어요.

호랑이가멧돼지의목덜미를움켜쥐고는무시무

시한입을벌리고콱하고

우르릉쾅쾅.

굴 밖에서 천둥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송곳

니로호두를깨려던그순간에깜짝놀라그만약한

앞니로잘못깨물었어요.

빠직-

할머니의앞니하나가부러져굴바닥에뚝떨어

졌어요.

아이코,어쩐담.틀니가부러졌네.

할머니가입에서틀니를빼며말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짜린데. 오루 너때문에할머

니틀니가부러졌잖니!

미안해요.

오루의목소리가기어들어갔어요.

엄마, 내일 뭐든지 착 가게에 틀니 붙이러 가

요.

옆마을당나귀가게말이지?엄마는바빠.일요

일날삼촌올테니까삼촌이랑같이가.

엄마가말했어요.

그래오루야, 이 할미가다리가아파서멀리갈

수가없구나.일요일까지기다려보자꾸나.

일요일까지 기다리려면 세 밤을 더 자야했어요.

오루는틀니걱정에잠이오지않았어요.

다음날아침.

할머니는아직잠을자고있었어요.

오루는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 몰래 틀니와 부러

진앞니조각을가방에넣고집을나섰어요.옆마을

의 뭐든지착 가게에가려고요. 뭐든지착 가게

에서는당나귀가보라색껌을씹고보라색침을바

르면깨진접시도착붙는다고해서오루네마을까

지소문이퍼져있었어요.

랄라랄라~

할머니의 틀니를 붙일 생각에 오루의 발걸음이

신났어요. 폴짝폴짝뛰어가다가다리위에서는앞

돌기를세번했지요.

퐁당-

그 순간 틀니가 다리 아래 두리천으로 빠져버렸

네요.오루는틀니가떨어진줄도모르고다리를건

너갔어요.

쿵-

아야,뭐야?넌누구야?

틀니가두리천바닥돌틈에서잠을자고있던개

구리머리위로떨어졌어요.

오잉?이게뭐지?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신기하고 무섭게 생긴

물건을들고개구리가물밖으로나왔어요.

이리저리 살피던 개구리가 틀니를 머리 위에 써

봤어요.

물에비친자신의모습이왕처럼멋져보였어요.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어

요.개굴개굴노래도불렀고요.

이번에는손에한번껴볼까?

틀니를짝짜기처럼손가락에끼고움직였더니짝

짝부딪치는소리가재밌었지요. 짝짝소리에발을

구르며탭댄스를추었어요. 신나게춤을추고는두

리천에누워있는버드나무가지위에올라갔어요.

뾰족한송곳니로버드나무에구멍을뚫어도봤지

요.

흐음,뭐더재미난거없을까?

틀니를 한참동안 바라보던 개구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조심스레껴봤어요. 물에비친자신의모

습을보자깜짝놀라뒷걸음질쳤어요. 무시무시한

괴물이보였거든요.

우하하하, 나는야괴물. 무서울거하나도없지!

크악!

먹이를 찾고 있던 왜가리 뒤로 개구리가 슬금슬

금다가갔어요. 왜가리가부리를물속에넣고있을

때개구리가부리위로폴짝뛰어올라갔어요.그리

고는눈앞에바짝다가가 크악 소리를질렀어요.

으악,괴물이다.

깜짝 놀란 왜가리가 몸을 옆으로 비틀며 푸드득

날아갔어요.

두리천물위에누워서쉬고있는꼬마수달이보

였어요. 수염이기다랗게늘어진수달의옆으로살

금살금다가가서는콧등위로폴짝뛰어올라 크아

악 소리를질렀어요.

엄마야.

깜짝놀란수달이물속으로풍덩들어갔어요.

개구리가물위에수달처럼누워배를붙잡고깔

깔거렸어요.

장난기가득한개구리가눈알을요리조리굴렸어

요.

따뜻한모래위에서햇볕을쬐고있는노랑뱀이

보였어요.개구리는노랑뱀을보자움찔했어요.며

칠전노랑뱀에게잡아먹힐뻔했거든요.

개구리의얼굴이붉으락푸르락하더니나무위로

뛰어올라갔어요. 뒷다리에힘을주고는노랑뱀의

눈앞으로용감하게뛰어내렸어요. 크아아아악 있

는힘껏소리를질렀지요.

눈앞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이빨이 보이자 노랑

뱀이 쉬익쉬익 소리를내며풀숲으로도망을갔어

요.

우하하하,나는야괴물.용감한두리천의왕이라

네!크악!

한편, 그시간오루가 뭐든지착 가게에도착했

어요.

안녕?꼬마오소리구나.

당나귀가 한쪽 귀를 구부리며 반갑게 인사했어

요.

안녕하세요. 당나귀 아저씨. 정말 깨진 접시도

붙일수있나요?

허허허, 그럼, 그럼. 뭐든지착붙일수있지. 무

엇을붙여줄까?

오루가 가방을 뒤적였어요. 가방 안에는 부러진

앞니조각만들어있었어요.

헉, 어떡해요?할머니의틀니가사라졌어요!

뭐라고?틀니라고?

네. 할머니틀니가부러져서가져왔는데오다가

잃어버렸나봐요.흑흑.

오루를토닥이며당나귀가다정하게말했어요.

울지마,꼬마야.아저씨가같이찾아줄게.

당나귀가 기다란 막대기로 풀숲을 헤쳐요. 나무

에구멍이나있는딱따구리집안도살펴보고요.돌

멩이를 들쳐도 봤지요. 오루도 당나귀를 따라가며

두리번거렸어요. 땅속에난구멍을파보기도했고

요. 찔레나무가우거진덩굴안을들여다보기도했

어요.그런데아무리찾아도보이지않았어요.결국

오루와당나귀는오루가건너온두리천다리앞에

도착했어요.

틀니다!아저씨,찾았어요!

오루가가리키는곳을당나귀의휘둥그레진눈이

따라갔어요.

두리천 한가운데에 솟은 바위 위에 꽃목걸이를

목에걸고틀니를왕관처럼쓴개구리가보였어요.

당나귀와오루가개구리쪽으로달려갔어요.

다리를꼬고바위위에비스듬히앉아있는개구

리머리위로검은그림자가드리웠어요.순간이상

한느낌이든개구리가위를올려다봤어요. 개구리

에게 놀라 도망갔던 왜가리였어요. 괴물이 아니라

개구리인 걸 알아차린 왜가리가 눈을 무섭게 뜨고

개구리를잡아먹으려고다가오고있었어요.

꺄아악,개구리살려!

개구리가틀니를벗어던지고물속으로퐁당들어갔

어요.틀니가날아오자왜가리가덥석물었어요.개구

리를놓치고는부리사이에틀니가끼고말았네요.

왜가리는 부리를 벌리지도 다물지도 못했어요.

아파하는왜가리눈에눈물이찔끔찔끔흘렀어요.

그때오루와당나귀가왜가리곁에도착했어요.

우리할머니틀니예요.

오루가말했어요.

부리에끼어왜가리가아파하는구나. 틀니를살

살빼볼게.하나,둘.

당나귀가 틀니를 붙잡고 점점 더 세게 흔들었지

만왜가리부리에꽉낀틀니는빠지지않았어요.아

파하는왜가리가날개를퍼덕였어요.

아, 좋은생각이났어요.

오루가왜가리날갯죽지아래에간지럼을태웠어

요.왜가리가쿠룩쿠룩소리를내며웃었지만틀니

는빠지지않았어요.

오루가왜가리등위에올라탔어요. 그리고는보

드라운 꼬리 끝으로 왜가리의 콧구멍을 살살 문질

렀어요.

에-취

왜가리가재채기를했지만틀니는여전히꼼짝하

지않았어요.

왜가리야아파도조금만참아.

오루가 당나귀의 막대기를 빌려 왜가리 부리를

힘껏내리쳤어요.

쩍-

왜가리의윗부리가부러지면서틀니가쏙빠졌어

요.

아야야야.

왜가리가날개로부리를부여잡고겅중겅중뛰었

어요.

당나귀아저씨,빨리요.

당나귀가 긴 혀를 내밀어 콧구멍을 훑고는 왜가

리앞으로한발다가갔어요.보라색껌을질겅질겅

씹고는풍선을한번불고터트렸어요. 그리고는왜

가리 부리를 붙잡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혀를 내

밀었어요. 당나귀의 얼굴이 바싹 붙어오자 왜가리

가고개를절레절레흔들었어요.

나는 뭐든지 착 가게의 주인이야. 걱정 하지

마.네부리를착붙여줄게.

왜가리는 마지못해 눈을 가늘게 뜨고 당나귀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당나귀가 부러진 부리를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보라색으로 물든

혀를쭉내밀어덜렁거리는왜가리부리를쓰윽,쓰

윽핥아주었어요.왜가리의부리가착붙었어요.

우와, 정말부리가붙었잖아! 당나귀아저씨정

말대단해요!

칭찬을 들은 당나귀가 어깨를 으쓱하며 긴 혀로

콧등을훑었어요.

다시는물고기를못잡아먹는줄알았지뭐야.정

말고마워.

왜가리가짧은꽁지를쫙펴고빙글빙글돌며기

쁨의춤을추었어요.

오루와당나귀도왜가리를따라춤을추었어요.

오루가 가방에서 앞니 조각을 꺼내 당나귀에게

내밀었어요.

틀니를들고있던당나귀가콧김을크게두번내

뿜었어요.정교한외과수술을하는의사선생님처럼

조심스럽게 기다란 혀끝으로 틀니를 핥았어요. 그

리고는 앞니 조각을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천천히

갖다붙였어요.

착

우와, 정말틀니가새것처럼붙었어요! 당나귀

아저씨최고예요!

신이난오루가폴짝폴짝뛰며앞돌기를다섯번

이나했어요.

잘가.붙일것이있으면언제든찾아오렴.

당나귀아저씨가손을흔들며말했어요.

오루의집,오소리굴에돌아왔어요.

너또혼자어디갔다온거야!

오루를보자엄마가소리쳤어요.

엄마,할머니틀니를붙여왔어요.

오루가가방속에서틀니를꺼냈어요.

엄마가놀란표정으로틀니를살폈어요.

호호호. 정말 감쪽같이새틀니가되었구나. 우

리손녀,용감한오루가껴줄래?

오소리할머니가두팔을벌리며말했어요.

오루는 보송보송한 할머니 가슴에 쏙 안겼어요.

그리고는틀니를잡은손을쭉뻗었고할머니는입

을크게벌렸어요.

오루가 작은 엉덩이를 흔들며 틀니를 할머니 입

에꼈지요.

착 <끝>

동 화 틀니를찾아서 장나현


